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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화력 발전기 폭발

김 방 규 I  전 선도전기(주) 사장

70년대 중반 절대적인 발전량 부족상태에서 영월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한 것이었다. 이런 중

요한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일시중지가 아니고 발전기가 폭발한 것이다. 그 폭음이 얼마나 컸던지 1급

보안지역으로 높은 담장위에 이중철조망까지 쳐진 담을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직원이 순식간에 뛰어 넘

었다든가? 가히 초인적인 순발력이라 하겠다. 믿거나 말거나 조사반이 나가고 조사결과 송전선이 트럽

되고 무부하에서 가바나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발전했는데 가바나 스위치 고장은 한달 전에 보

고된 건이고 보고받은 본사에서는 한달후면 오바홀 계획이 있는데 그때 처리키로 보류했던 것이다. 그

몇일을 못참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정작 사고발생 원인은 찾지 못했다.

송전선 트럽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탓으로만 생각했고 송변전부는 행여

불똥이 튈까 은폐하고 쉬쉬한 것도 한몫을 한 것이리라.

그런데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이다. 즉 영동화력 준공과 더불어 착공한 영동 T/L 1회선 증

설공사였다. 1회선 증설을 위해 롱스판에는 하중을 고려, 간주를 중간에 세우는데 4월 오바홀기간에

선로 가선을 하기 위해 미리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고 휴전기간의 공사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준비공사

를 계획보다 더해 놓기 위해 기설 송전선 반대쪽인 증설예정측 철구를 한단 더 조립한 것이 문제였다. 

해동되면서 딥이 처지고 봄철 대관령에 불어닥친 강풍이 가세하여 철구에 근접하여 순간 접지가 발

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조립직후부터 몇차례 발생했었다. 첫 번은 영동고속도로 착공식에서

김종필 총리가 강릉 식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정전하여 엉망이 되었다. 북한까지 염두에 두고 생방

송중이였는데 전기가 나갔으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고 154송전선사고는 싹빼고 삼척 화력 원유공급

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얼버무렸다든가?

한편 본사 지시로 선로 순시를 하였으나 워낙 험난한 산길에 눈이 쌓여 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본사

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자존심에도 문제가 되니 다시 정밀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공부

서인 건설사무소에서는 사고지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칫 확대될 것을 염려, 은밀히 시공업자를 불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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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철거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작업인부가 밧줄을 메고 현장에 도착, 철탑을 잡고 땅을 닦는

순간 강풍에 선로가 근접, 섬광과 동시에 감전사했다. 마침 강릉지점 조사팀이 산정까지 와서 사고지

점을 내려보고 있을 때였다. 깜짝 놀란 조사팀은 혼미백산 도망갔고 못본걸로 하고 건설사무소에 통보

사고 수습과 동시에 철거하여 이 사건은 은폐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건설사무소에서는 방치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당시 건설사무소 책임 간부의 아집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할까. 자신이

출장을 가면 황제 접대를 받는데 감동한 나머지 부하간부가 혹시 이런 접대 받지 않을까 걱정해“현장

에는 감독이 있는데 간부들이 왜 출장가는가?”라고 과�계장의 출장을 금지시켰다. 해서 자신만이 열

심히 현장나들이를 했지만 이 현장은 눈이 쌓여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쉬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애초 현장파악할 생각도 없었고, 봐도 모를 것이니 수하는 발묶어놓고 이런 행태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는가? 은폐하는데 급급했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히 실무 간부가 도상으로 파악, 사고원인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수습하였던 것이다.

재밌는 후일담. 

시공업체에서 철탑감전사한 것을 관할 경찰에 신고하니까“사망자 몇이지요?”, “한명입니다”, “그까

짓 한명 죽은걸 갖고 허둥대시요?”, “?”

강원도 산중의 안전사고라 안전사고에 면역된 도시하고 틀리게 대응할 것을 염려하고 갔는데“그까

짓 한명”가지고 라고 하니…? 뒤에 알고보니 강원도에 흔히 발생하는 탄광 안전사고가 두자리수로 발

생하니 오히려 강원도가 더 면역되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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